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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레오나르도 디

카프리오(왼쪽)가 

23세 연하 여자친

구 앞에서 익살스

러운 표정을 짓는 

모습이 카메라에 

포착됐다.

1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디카프리오는 최근 

만남을 시작한 새 모델 여자친구인 카밀라 모로네

(20·오른쪽)와 함께 프랑스의 한 해변에서 럭셔리한 

요트 휴가를 즐겼다. 디카프리오는 부스스한 머리와 

편안해 보이는 티셔츠를 걸쳤고, 여자친구인 모로네

는 흰색 후드티에 화장기가 거의 없는 민낯으로 즐거

운 한 때를 보냈다.

모로네는 디카프리오가 말을 꺼낼 때마다 재미있

다는 표정과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, 디카프리오는 

급기야 영화에서 보기 드문 엽기적인 표정으로 여자

친구를 더욱 즐겁게 했다.

뉴욕데일리뉴스는“이 사진은 디카프리오의 최고

의 얼굴을 보여준다.”고 전했다.

한편 지난해 말부터 열애설에 휩싸인 디카프리오

와 카밀라 모로네는 23살의 나이 차이로 화제를 모

았다. 여느 때처럼 디카프리오는 열애설에 대해 반응

하지 않은 채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.

카밀라 모로네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, 미국에서 

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.

디카프리오, 
여친 앞에서 ‘익살’

안젤리나 졸리(왼쪽)와 브래드 피트(오른쪽)의 싸움

이 현재진행형이다. 둘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 문제

로 서로를 공개 비난했다.

7일 할리우드 연예매체‘피플’에 따르면 졸리 측 변

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“피트는 아이들을 지

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, 결별 이후 지금까지 의미 

있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.”고 밝혔다. 그는“안젤리나 

졸리가 브래드 피트와 이혼한 후 양육비의 50%를 지

원해 달라고 했다.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. 안젤리나 

앤젤리나 졸리 “브래드 피트가 
아이들 양육비 외면했다”

졸리는 2년간 홀로 아이들을 책임졌다. 법이 아니더

라도 아빠라면 응당 했어야 할 일”이라고 주장했다.

이에 대해 브래드 피트 측은“안젤리나 졸리와 아이

들에게 양육비로 130만 달러(약 14억) 이상을 줬다.”

며“안젤리나 졸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800만 달러를 

보탰다. 이번에 양육비 소송 서류를 낸 건 언론 보도

를 조작하기 위한 수작이다.”고 졸리 측을 비난했다.

졸리와 피트는 지난 2005년 영화‘미스터&미세스 

스미스’를 함께 찍으며 가까워졌다. 피트는 제니퍼 애

니스톤과 이혼하고 안젤리나 졸리와 사실혼 관계를 

유지하다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. 하지만 둘은 2016

년 9월,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

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.

최근 법원은 졸리에게 아빠 피트의 접근을 제한하

면 아이들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피트의 아이들 접견

을 허락했지만 졸리는 피트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

게 하고 있으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며 법정 싸움

을 이어가고 있다.

리처드 기어가 아빠가 된다. 그의 나이는 68세이다.

8일 스페인 신문 ABC에 따르면 리처드 기어(왼쪽)

의 세 번째 부인 알레한드라 실바(오른쪽)가 첫 아이

를 임신했다. 리처드 기어와 알레한드라 실바는 지난 

4월 스페인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5월에

는 뉴욕에 가족, 친구들을 초대해 성대한 결혼 피로

연을 열고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.

두 사람은 무려 33세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2세를 

가지게 됐다. 리처드 기어는 전 부인 캐리 로웰과의 사

이에 18세 아들을 두고 있다. 실바 역시 2012년 결혼

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2015년 

이혼했다. 

한편 리처드 기어는 톱 모델 신디 크로포드와 지난 

1991년 결혼했지만, 1995년 이혼했다. 두 번째 부인 

캐리 로웰과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결혼 생활을 

했다. 이후 실바와 3번째 결혼했다. 

실바는 아버지가 레알 마드리드 풋볼 클럽의 부사

장을 역임한 금수저로 알려졌다. 실바는 자신이 운영

하는 이탈리아의 한 호텔을 관리하던 중 리차드 기어

를 만났다.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공식석상에 참석하며 

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등 애정을 과시한 바 있다.

68살 리처드 기어 아빠 된다


